
오늘광주문화재단월요콘서트

크로스포맨,감동적공연선사

7월의마지막월요일바로크부터근 현대

시대까지오페라아리아,유럽가곡을한번에

들을수있는무대가열린다.

광주문화재단은25일오후7시 30분빛고

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크로스

포맨이들려주는바로크로스포맨의이야기

라는주제로월요콘서트를펼친다.

이번공연은 크로스포맨 의젊은열정과

패기 넘치는 감동적인 무대다. 바로크부터

근 현대시대까지의 오페라 아리아, 유럽가

곡등의대표적인곡들을 크로스포맨 만이

들려줄수있는구성으로선보인다.

공연단체인 성악 앙상블 크로스포맨 은

10명의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젊은 실력파

연주자로구성돼다양한문화예술공연및기

획공연, 지자체 초청공연 등 다수의 공연을

선보이고 있다. 시민과 함께 공감하며 소통

하는등지역문화예술발전에기여하고있다

는 평이다. 이날 공연 출연진으로는 소프라

노서하은,테너김정호 김태성,바리톤장준

행 조재경 윤형, 피아노 신한나 김혜안 김

보람 김성종이나선다.

월요콘서트 관람은 선착순 100명에 한하

며,공연장출입시마스크착용은필수다.

관람신청은전화(빛고을시민문화관062-

670-7926)로하면된다. /이나라기자

크로스포맨 /광주문화재단제공

바로크부터현대까지아리아선율

국립공원팔영산정기를엮어고흥과여수를잇는가교

사람과섬이맞닿아벽해상전

적금해안서대회낭도젖샘막걸리의조화

여행꾼들불콰한표정에

다도해낙조무색하구나

팔영대교

홍천수

전남관광디카시 웃음꽃전남

문화 132022년 7월 25일 월요일

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오는27일부터30일까지ACC 일대에서선보이는장소특정적공연 어둠을만나러가는길 /ACC 제공

27~30일관객참여형공연

공간의역사되짚으며

자신의내면찾는여행

어둠이짙게깔릴무렵, 관객이하나둘씩

지하 예술극장으로 찾아든다. 이들은 웹에

제작된지도를따라혼자서산책로와광장을

탐색한뒤다시이곳으로모인다. 웹지도에

담긴이미지와영상,소리,문자는도시가들

어서기전이곳,역사의한장면이었을이곳,

그리고2022년오늘을이야기한다.

국립아시아문화전당(ACC)이오는 27일

부터 30일까지 4일간 오후 8시와 9시 하루

두차례ACC일대에서장소특정적공연 어

둠을만나러가는길 을선보인다.

어둠을만나러가는길 은광주국립아시

아문화전당일대를걸으며관람하는장소특

정적공연이다.관객은웹상에제작된 어둠

을만나러가는길 지도를따라혼자서산책

로와광장을탐색하는시간을갖게된다. 기

존 극장 공연 관람 방식을 탈피해 관객이

ACC곳곳을걸으며옛전남도청공간에담

긴역사적의미를기리고자신의내면을찾아

가는관객참여형작품이다.

탐색 장소는 자연의 어둠으로 돌아가는

길 , 옛 전남도청에 쌓인역사적시간을되

짚어 보는 길 , 마음의 심연을 들여다보는

길 등세가지주제로구성했다.

이공연은전당의장소성에새로운서사를

덧입혀관객이사적으로경험하는시간을선

사한다. 시간이중첩된길을걸으며 우리는

어디에서왔고,어디를향하고있는가 를고

민해보고, 전당의 장소성에 색다른 시각을

가질수있는기회다.

어둠을만나러가는길 은코로나19가극

에달했던지난2020년ACC레지던시창작

품 시연으로 처음 선보였다. 전당의 장소성

에주목해자연의어둠과도시의빛이대비되

도록공간을구성하고역사적상황들을반추

해볼수있는이동경로를설정했다.올해는

지난작업에서모두담지못한이야기몇가

지를웹상에담았다. 물리적공간과디지털

공간을동시에오가며더풍성한공간읽기의

가능성을 실험했다. 섬우주는 김혜림, 베일

리홍,전강희로구성된창작집단으로관객이

공간안에머무는시간이온전히사적인체험

의순간이될수있도록,다양한매체실험을

통해탐색하고있다.

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강현전당장은 관

객이기존전당공간을새롭게경험할뿐아

니라 장소성과 시간성, 감염병 세계적 대유

행상황속에서예술가가관객과관계를새롭

게정의하는시도에참여하는기회가될것

이라고이번공연의의미를부여했다.

공연은전회차무료다. 사전예약과작품

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ACC 홈페이지

(www.acc.go.kr)에서확인할수있다.

/최진화기자

ACC 공간읽기… 어둠을만나러가는길

키르기스스탄문화자원디지털화추진

ACC, 올해부터 4년간지원양해각서

국립아시아문화전당(ACC)이 중앙아시아 키르기스

스탄국립박물관의문화자원디지털화와문화콘텐츠개

발등을돕는다.

ACC는 최근 키르기스스탄 디지털통합문화자원관리

시스템구축및문화콘텐츠개발역량강화지원에관한양

해각서를수도비슈케크에서체결했다. <사진>

양해각서는올해부터향후4년동안ACC가키르기스

스탄문화부를지원하는공적개발원조(ODA)사업에관

한기본합의를담고있다.

협약에따라ACC는키르기스스탄문화부및소속주

요 박물관과 협력해 ▲디지털 문화자원통합관리시스템

(CRMS)구축▲유 무형문화자원의디지털아카이빙을

통한 문화콘텐츠 공동개발 및 창 제작▲정보기술(IT)

기반문화자원관리및활용인적자원역량강화▲문화자

원디지털화작업에필요한기자재등을지원한다.

/최진화기자


